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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김대중 정부의 부채와 자산 확실히 승계하겠다>

"정책에 대한 비판은 차별화 아니다"

최근 대선주자 경선과정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진

정한 차별화란 노선과 이념을 분명하게 달리 하는 것이다. 지난 97년 대선 

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

자신을 후보로 만들어준 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, 그것도 모자라 

김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매질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것이 

차별화다.

나는 일찍부터 <b>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 하겠다고 말해왔다. 

'국민의 정부'의 경우 인사정책 등에 문제가 있어 이 점을 비판하고 있지

만 이를 차별화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.  생산적 복지, 남북화해와 협력정

책, 민주적 시장경제 등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은 옳았다고 본다. 

내가 당선된다면 이같은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겠다. 그러나 인사정책과 갈

등의 조정·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정치력 부재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 로 

생각하고 있다. 

 "국민참여경선제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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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 경선제, 선호투표제 등 민주당의 쇄신대책은 한국정치사의 지평

을 바꿀 획기적인 조치이다. 이를 둘러싸고 당안팎에서 '각 후보진영이 사

람들을 동원해 엄청난 돈선거가 될 것'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

친 기우일 뿐이다. 

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할 

수 있다. 민주당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이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

다면 역사에 설 길이 없을 것이다. 국민참여의 승리로 만들겠다는 노력과 

다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국민참여경선제가 한국정치에 혁명적인 변화를 

가져올 수 있도록 전 당원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자. (끝)  


